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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분석한 중국군의 전략목표
조인호 육군사관학교 생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근대 이후 가장 위대한 중

국의 꿈이며(中國夢), 이 꿈은 강국의 꿈이고(强國夢), 군대에 대하여 말하자면 강군의 꿈(强軍

夢)이다”라고 주장하며, 국방 및 군대개혁(國防和軍隊改革)을 진행하였다. 중국은 중국몽의 달성

을 통해 과거 수천 년간 유지했던 패권으로서의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고자 미국의 패권에 본격

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의 목표달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경

제대국으로서 확보한 경제력과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공고해진 통제력을 이용해 군사대국으로

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7년 10월 18일에 열린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2050년을 기점으로 ‘세계 일류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단계별로 설명하

였으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국방 및 군대개혁’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인사와 조직의 개편, 무기와 장비의 개발 등 다방면에서 광범위하

게 진행되고 있다. 건국 7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2019년 국경열병’은 최대의 규모, 최

신의 장비를 동원하여, 2015년 이후 추진된 중국군 국방개혁의 성과를 과시하기에 최적화된 행

사였다. 본 행사의 규모와 장비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중국군과 중국의 군사전략의 현주소를 파

악해 볼 수 있다.

Ⅰ. 열병 제대 편성 및 규모

열병은 제병지휘관(중부전구 사령원 공군상장) 이샤오광의 보고와 함께 시작되었다. 분열에 

참여한 59개 제대는 총 1.5만명의 병력과 580여대의 장비, 160여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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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도보부대는 제대별 300여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휘부는 대교(大校)에서 소장(小將)급의 

지휘관과 정치위원 2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장비부대는 32개 제대로 한 제대에 약 20여대

의 장비가 배치되었으며 특수비행팀을 포함한 12개의 공중장비 제대는 제대별로 3~5대의 비행

편대를 편성했다. 국방 및 군대개혁이 추진되기 전 진행되었던 2009년 ‘건국 60주년 기념 열병’

이 8천명 규모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장비부대 및 공중제대 편성

장비부대 공중제대

기수단 기수단

정보화 작전

정보화작전1 지휘기

육상작전

전차 정보화작전2 특수비행팀

경형장갑차 정보화작전3 조기경보/지휘기

해군육전대 정보화작전4 해상정찰기

공정부대

무인화작전

무인화작전1 수송기

자주포 무인화작전2 지원기

대전차 미사일 무인화작전3 폭격기

특수전부대
작전지원

보급지원 공중급유기

무경대테러부대 정비/의료 함재기

해상작전

해안 대함미사일

전략타격작전

DF-17 IRBM 전투기

대함/대잠미사일 DF-100 순항미사일 육군항공

함재 방공무기 DF-26 IRBM 훈련기

방공작전

조기 경보레이더 JL-2 SLBM

지대공미사일1 DF-31AG ICBM

지대공미사일2 DF-5B ICBM

전술방공미사일 DF-41 ICBM

 

Ⅱ. 공개된 무기체계와 전략적 함의

2019년 국경열병에 참여한 무기체계들은 모두 100% 중국 자체의 기술력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중 40%가 본 행사에서 최초 공개되었다. 중국군은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하여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능력을 과시하였다. 공개된 7종의 전략타격 미사일 중 DF-41 ICBM과 

JL-2 SLBM 등 5개의 경우 대미 핵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산물로 보이며, H-6N 전략

폭격기와 DF-17 극초음속 IRBM, 신형 다연장 등 무기체계 등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 

제고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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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개된 주요 무기체계 일람

DF-41 신형 ICBM

JL-2 SLBM

H-6N 개량형 

전략폭격기

DF-17 극초음속 

IRBM

신형 다연장 로켓

1. 대미(對美) 핵 타격 능력

가. DF(东风)-41 신형 ICBM

DF-41은 3단 고체연료를 이용하는 지상발사형 이동식 ICBM이다. 12,000~15,000km의 사

거리를 마하 20의 속력으로 비행하며, INS와 GPS 유도방식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한다. 1Mt 핵

탄두의 경우 1개, 250Kt 이하의 핵탄두의 경우 10개 장착할 수 있는 다탄두미사일(MIRV)이다. 

DF-41은 2012년 최초 발사실험 이후 11번째 발사실험을 마지막으로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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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며 실전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DF-41을 확보함으로서 20여분 만에 미국 전역

을 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남미를 제외한 모든 대륙의 지표면에 대한 타격 능력

을 확보한 셈이다. 

나. JL(巨浪)-2 SLBM

JL-2은 DF-31의 해상발사형 모델로 사거리 7,200km의 SLBM이다. 대부분의 둥펑 ICBM 시

리즈와 마찬가지로 3단 고체연료 추진 방식이다. 위력에 따라 1~8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

다. 2001년 최초 발사실험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완성되어, 2017년 기준 

48대의 094형 신형 핵잠수함에 탑재되었으며 1대에 12발 탑재가 가능하다. JL-2는 중국의 육

상, 해상, 공중 ‘삼위일체 핵 역량’의 일부로서 큰 의미를 갖으며, 핵 보복공격 개념인 ‘제 2격 능

력’ 확보에 대한 의지로 탄생했다. 현재 2개의 파생형이 존재하며 사거리 12,000km의 JL-3 또

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 제고

가. H-6N 전략폭격기

중국군의 대형 쌍발 전략폭격기로 러시아의 Tu-16을 면허생산한 H-6의 개량형이다. 작전반

경은 6,000km로 하와이까지 접근 및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DF-21D 대함미사일과 

CJ-100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WZ -8 고속 정찰기 등 운반 임무에 투입

되기도 한다. 2025년 H-20 아음속 스텔스 폭격기 도입 전까지 주력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

다.

나. DF-17 극초음속 IRBM

DF-17은 중거리탄도유도탄이며,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HGV(Hypersonic Glide 

Vehicles) 미사일이다. 자체 추진력과 비행 역학에 의해 2,000~3,000㎞를 마하 5의 속도로 저

고도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자체의 기동능력을 통한 변칙적인으로 탄도를 바꾸는 것이 특징이다. 

속도와 기동능력으로 인해 미국의 MD체계로도 완벽히 요격할 수 없다. 따라서 서태평양 지역에 

활동 중인 미 항모전단은 중국 해안에서 최소 3,000km 떨어져 활동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며 

이는 중국의 A2AD 전략에 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괌-일본-인도네시아의 2도련선 내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다. 신형 다연장 로켓

열병식간 새로 등장한 신형 다연장포(MLRS)는 아직 공식 명칭을 포함한 재원이 공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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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PHL-03 다연장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며  PHL-03의 경우 고정된 타입의 

탄약을 사용하는 반면 신형의 경우 두 개의 발사 모듈을 이용해 여러 가지 유형의 탄약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주포로서 자체 기동능력을 확보하여 생존성을 보장 받으며,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며 반접근/지역거부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 무인잠수정과 GL-11 공격용 스텔스 무인기 

중국군은 무인전투체계의 선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무인전투체계를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UAV와 UUV는 미국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예상된다.  UAV인 GL-11의 경우 

미국의 B-2스피릿 폭격기와 무인전투기 X-47B와 날개 모양 등이 비슷하며,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접근하여 미 항모전단을 위협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UUV인 HSU-001은 미 해군

의 오르카보다 작은 크기이지만 적함 관측 역할을 수행하며 남/동중국해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

상된다. 중국군은 무인 무기체계를 일종의 게임체인져로 인식하여 빠르게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근해방어와  원양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Ⅲ. 앞으로에 대한 예상

중국은 군사강군으로의 목표를 세우고 강군몽(强軍夢)을 꾸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지휘관리체계’ 및 ‘연합작전지휘체계’ 개혁을 완료하는 것 뿐 아니라 ‘정보화국부전쟁’에서의 승

리하기 위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프트웨어적이고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추

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힘입어 빠른 기술력의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서 

다양한 무기체계의 질적이고 양적인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시진핑은 ‘군사대국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중국군의 현대화와 국방개혁에 몰두한다. 이러한 군사대국화의 최종 결과물은 

2050년을 기점으로 일류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은 직접 언급하였다. 2019년 건

국 70주년 열병식은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최적

의 행사였고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중국군의 전략적인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군이 ‘대미(對美) 핵 타격 능

력 확보’와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 제고’라는 두 가지 군사목표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 목표는 성공적이고 앞으로 더욱 보완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

만 앞부분에서 언급한 장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개된 장비들이 공격무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중국군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군과 경쟁하는 세계 일류의 군

대, 즉 강한 군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공격력과 이를 통한 응징적 억제력뿐이 아니라 방어력,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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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적 억제력 또한 갖추어야한다.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이제까지의 A2AD의 경우 전략의 성격이 방어적인 것에 비해 사용되는 무기

체계는 공격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국군은 공격무기체계 확보와 함께 방어목적의 방어적 

성격의 방어체계 구축을 병행하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서 중국의 연안 및 원양에서의 제공권 확보가 필

수적이고 이를 위해 남중국해 일대에 방공네트워크를 확보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등장을 예상한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인 Randall Schriver는 

2019년 중국의 열병식 이후 중국의 군사 기술력이 미국에 기술력의 수준에 근접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에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공격무기를 확보하였지만, 

동맹국들로부터 역확장억제를 제공받는 미국에 비교했을 때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칭성을 해소시켜야하는 중국은 ‘중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HQ 미사일 시리즈의 함대공/지대공 방공무기 및 전술 방

공미사일을 개량하고 동시에 조기 경보레이더의 종류와 성능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과 비교해 태평양 지역 동맹국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은 바누아트 등 작은 국가들을 경

제적으로 매수 및 종속시켜 군사기지 건설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의 1,2,도련선보다 

더 원거리에 3도련선을 설정하고 이를 미사일방어선으로 이용할 것이다. 또한 001, 002 타입의 

항모와 그 전단이 태평양에 배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함대공 전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세력전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어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병관. 2019. “시진핑 시기 중국 국방개혁의 내용과 함의”. INSS 전략보고서.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9.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Annual Report To Congress.

Nurkin, Tate. 2018. “China's Advanced Weapons Systems.” Jane's By IHS Markit.


	[이슈브리핑] 조인호(육사)-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분석한 중국군의 전략목표
	책갈피
	_top



